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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5대 암에 대한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역학적 사실과 비교하고 암 생존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

이다. 자료는 2016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단면 인터넷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총 35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연구대상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적 사실

과의 비교를 위한 히스토그램 제시, 연구대상자의 5년 생존율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생존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역학적 사실

보다 낮게, 간암의 생존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역학적 사실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암 진단유

무, 연령, 규칙적인 운동유무가 5년 생존율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암 생존율∣대중의 인식∣역학적 사실∣불일치∣온라인 설문∣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which factors affect the public perceptions of the survival 

rate of cancer.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s the public perception for 5-year survival rates 

of five major cancer(stomach, colorectal, liver, breast, uterine cervix) and actual epidemiological 

fact thereof. Data was collected from 19th to 24th April 2016 through online cross-sectional 

survey on 354 peopl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istograms were presented for the comparison with the epidemiological fac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ubjects tended to aware the survival rates of 

stomach cancer, colorectal cancer, breast cancer, and uterine cervix cancer as lower than they 

epidemiologically represented. Finally, the factors that substantially affect the perception of 

5-year survival rates were revealed as the experience of diagnosed as cancer, the age, and 

whether the subject regularly involved in a wor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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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임상 진단의 개선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암 

환자는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여러 국가의 의료 공급자, 학자, 정책결정

자들은 단지 생존율이 아닌 암 생존 이슈에 대해 중점

적으로 다루게 되었다[1-3]. 하지만 전 세계 일반 대중

에게 있어, 암은 여전히 두려움을 불어넣는 질병으로 

남아있다[4][5]. 또한 ‘암’ 이라는 용어는 불쾌하고, 고통

스러운 죽음과 관련된 경우로 자주 인식 된다[6]. 실제

로 2014년 한국인 사망원인을 보면, 총 사망자는 

267,692명이었고 이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6,611명

으로 전체사망의 28.6%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기

록하였다[7].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발

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2001-2005년 생

존율 53.8% 대비 15.6% 향상되었다. 특히 암 생존율 통

계 추이를 보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8].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암 발병

인 3명 중 2명이 발병일로부터 5년 이상 생존함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대중이 암을 일종의 사형 선고로 간주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연구

진은 암 생존율에 관한 역학 데이터가 한국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한국 대중은 역학 

데이터보다 5년 생존율을 과소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한국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2012년 건강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대중의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율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9]가 유일하다. 이 외에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암 환

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10]와 간호사와 의사를 중심으

로 한 암 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11], 일부 농촌지역 주

민과 수도권 지역 암 전문병원 내원 환자의 암에 대한 

인식 비교를 수행한 연구[12], 1개 대학교 학생들의 암

에 관한 인식도 설문조사 연구[13]는 있었으나, 한국 대

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대해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

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14]. 

뿐만 아니라 대중의 암 생존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의 경

우는 암 생존율 인식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수명 예

상이나 확률과 관련한 설문을 수행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의 암종인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5대 암에 대한 5

년 생존율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실제 역학 데이

터와 비교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012년 

선행연구[9]에서는 5대 암 외에 갑상선암, 폐암, 전립선

암을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에서 실시

중인 5대 암 검진사업의 암종인 5대 암만을 다루었고, 

선행연구[9]에서는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암 병력이 있는 사람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암 진단유무가 암 생존율 인식에 미치는 요인

인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단면 인터넷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참가자는 설문조사 기업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등록

된 사람들로, 암 병력에 관계없이 무작위 표본으로 이

번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등록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동일한 배경을 가진 다른 등록인을 채택하

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2016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354명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암 생존율 관련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연구

진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청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1041107-160328-HR-004-01). 설문 문항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5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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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참가자들의 5년 생존율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

다. 참가자들은 5%씩 증가하는 20개 답변 옵션 중 자신

이 인식하는 카테고리(예: 1-5%, 6-10%, 96-100%)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롯

하여 건강행태(음주, 흡연, 규칙적인 운동)등에 관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참가자

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본적인 

성별, 나이, 결혼상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ver.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의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5대 암 생

존율에 대한 인식과 역학 데이터의 비교를 히스토그램

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5대 암 생존율 인

식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180명

(50.8%), 남성이 174명(49.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9.5세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245명

(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136

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3명

(57.3%)으로 미혼 136명(38.4%)보다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 330명(93.2%)은 암에 걸렸거나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24명(6.8%)은 암에 걸렸거나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 형제자매, 자

녀 중에 암에 걸렸거나 암 진단을 받은 응답자는 117명

(33.1%),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237명(66.9%)으로 나타

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54)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성
남 174(49.2)
여 180(50.8)

연령

19-29세 82(23.2)
30-39세 90(25.4)
40-49세 92(26.0)
50세 이상 90(25.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3)
고등학교 졸업 55(15.5)
대학교 졸업 245(69.2)
대학원 졸업 53(15.0)

결혼상태

미혼 136(38.4)
결혼 203(57.3)
별거/이혼 13(3.7)
사별 2(.6)

암 병력
없음 330(93.2)
있음 24(6.8)

가족력
없음 237(66.9)
있음 117(33.1)
계 354(100.0)

2. 암 생존율에 대한 대중의 인식
[그림 1]은 5대 암에 대한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인식

과 역학 데이터의 비교를 위한 히스토그램으로, X축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Y축은 응답자의 수를 나타

낸다. 수직 직선은 2009-2013년 5대 암의 역학적인 5년 

생존율을 나타내며, 수직 점선은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응답 평균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 사이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17.0%, 대장암 26.7%, 유방암 

27.9%, 자궁경부암 18.7% 만큼 역학 데이터 보다 5년 

생존율을 낮게 인식하였으며, 간암의 경우 15.2% 만큼 

역학 데이터 보다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간암

의 경우, 다른 암종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암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응답자들이 암 

생존율에 대해 중간 정도로 대답하였고 간암의 실제 5

년 생존율이 나머지 암종과 비교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간암만 실제보다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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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답자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와의 차이

3.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중의 5대 암에 대한 5년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부 암에서 응답자

의 암 진단유무(위암, 대장암, 간암), 연령(위암, 자궁경

부암), 규칙적 운동유무(자궁경부암)가 5년 생존율 인

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암

의 경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대장암과 간암의 경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연령이 높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5년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2. 암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성(1=남자; 0=여자) -.033
(.449)

.010
(.517)

.088
(.475)

.031
(.455)

-.065
(.468)

연령(세) .293
(.024)

.091
(.028)

.098
(.025)

.089
(.024)

.201
(.025)

결혼상태(1=결혼, 
별거/이혼, 사별; 0=미혼)

.099
(.535)

.088
(.616)

.038
(.566)

.133
(.542)

.109
(.557)

교육수준(1=고등학교 졸업 
이하; 0=대학교 졸업 이상)

.026
(.562)

-.013
(.647)

-.075
(.595)

.015
(.570)

-.021
(.568)

건강보험(1=건강보험; 
0=의료급여)

.025
(.867)

-.012
(.998)

-.016
(.918)

.096
(.879)

.091
(.904)

암 병력(1=있음; 0=없음) .161
(.827)

.126
(.952)

.137
(.875)

.093
(.839)

.095
(.862)

가족력(1=있음; 0=없음) .054
(.429)

.038
(.506)

.055
(.465)

.091
(.445)

.082
(.458)

흡연(1=흡연; 0=비흡연) -.068
(.512)

-.055
(.589)

-.051
(.541)

.007
(.519)

-.021
(.533)

음주(1=음주; 0=비음주) -.015
(.533)

-.003
(.613)

.058
(.564)

-.013
(.540)

.004
(.555)

규칙적 운동(1=함; 0=안함) .066
(.411)

.092
(.473)

.004
(.435)

.101
(.417)

.106
(.428)

주관적 건강 .061
(.287)

.007
(.330)

.030
(.304)

.018
(.291)

-.014
(.299)

R .192 .060 .054 .094 .139

 

 *p<0.05. **p<0.01 ***p<0.001.



암 생존율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과 역학적 사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117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

며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의 암종인 5대 암을 중심으로 

5대 암에 대한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역학 데이터와 비교하고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

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대 암에 대한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5년 생존율 인식과 역학 데이터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

을 역학 데이터 보다 낮게 인식하였으며, 간암의 5년 생

존율은 역학 데이터 보다 높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한

국 대중은 역학 데이터 보다 5대 암의 5년 생존율을 과

소평가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뒷받

침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실시한 2012년 선행연구[9]와 

일치하는 결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이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실제보다 생존율

을 낮게 인식한 반면, 간암과 같이 상대적으로 생존율

이 낮은 암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생존율을 높게 인식하

였다. 2013년 대한간학회가 전국 15∼69세 일반인 3,000

명을 대상으로 간암의 위험요인인 B형간염과 C형간염

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15], 응답자의 

45.4%가 B형간염 검사를 한 적이 없거나 검사를 했는

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B형간염 예방접종률은 43.3%

에 불과하였다. 또한 C형간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0.4%로 매우 저조하였다. 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암의 생존율이 나머지 암종과 비교하여 매우 낮

은 이유 중 하나로, 간암의 위험요인인 B형간염과 C형

간염의 대중의 인식과 예방접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

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간암 생존율에 대해 중

간 정도로 대답한 조사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검자의 암 생존율에 대한 인

식과 검사 참여에 대해 조사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

존율에 대한 과소평가는 낮은 검사 참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16][17], 환자의 불안을 줄이는데 있어

서 생존율에 대한 과소평가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데, 이를 통해 치료 결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

시킬 수 있었다[14]. 또한 지나치게 비관적인 믿음은 개

인의 치료 선택에 방해가 된다[14]. 본 연구 결과와 선

행연구[9] 결과를 토대로 대중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 암 예방 및 치료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 검진이나 암 치

료를 위한 상담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실제적인 위험이

나 생존율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설명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의 5년 생존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암 진단유무(위

암, 대장암, 간암), 연령(위암, 자궁경부암), 규칙적인 운

동유무(자궁경부암)가 5년 생존율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5년 생존율

에 대해 높은 평가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국내

에서 실시한 2012년 선행연구[9]는 건강한 성인만을 대

상으로 하였고 건강행태 관련하여 규칙적인 운동유무

는 고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암 생존율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지만 그 어떤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암 진단유무와 규칙적인 운동유무

를 고려하여 연령과 함께 암 생존율 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한 것은 2012년 선행연구[9]

와 차별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암 생존율 인식과 직

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암 예방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18][19] 결과, 연령이 높고 현

재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며,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우 암 예방적 건강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연

령이 높고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과 비교하여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방적 행위를 많이 하여 암 생존율 인식

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고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고 절실하여 암 예방적 행위의 

빈도가 높아지고 암 생존율 인식이 높은 것으로 추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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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암 생존율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ㆍ외적으로 매우 부

족한 상황이며 암 진단유무와 연령, 규칙적인 운동유무

가 5년 생존율 인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

지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

서 암 진단유무, 연령, 규칙적인 운동 등의 요인과 암 생

존율 인식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설문조사 기업에 등록

된 사람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기 때문

에 연구 결과를 한국 대중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기타 조건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제시된 요인 외에 5년 생존율 인식에 영향

을 미칠만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연구자가 선정한 일부 요인만을 다루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중의 5대 암의 5년 생존율 인

식과 역학적 사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함을 밝

혔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대중의 인식과 역학적 사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노

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합리적인 

암 예방 및 치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암에 대

한 불필요한 공포 및 암과 관련한 오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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